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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이용은 대기

중 지구온난화가스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상기

후에 따른 해수면상승, 해류의 변화, 가뭄, 폭우,

폭설 등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광범위하게 일어

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지구온난화가스

저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온실가스 감

축 시나리오를 세웠다 [1].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온실가스 종류에

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
O), 불활성가스(SF6 등) 등이 있다. 이중 CO2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지

구온난화 기여정도는 약 50%에 달한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규모는 대략 중화학공업

중심의 2차 산업 규모에 비례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온실가스 발생순위

도 경제규모와 유사하다. 2015년 현재 온실가스

발생량은 약 7억1천만 ton-CO2로 해마다 약 1

천만 ton-CO2 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온실가스 중 대표격인 CO2를 저감하는 방법

에는 연소전(pre-combustion), 연소중(during-co

mbustion), 연소후(post-combustion) 처리기술이

있다. 연소전 처리기술은 연료로 사용되는 탄화

수소화합물을 개질기(reformer) 또는 가스화기(g

asifier) 등으로 분해하여 탄소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연소중 처리기술은 탄화수소화합물과

반응하는 공기 중에서 연소반응에 관여하지 않

는 질소를 제거함으로써 배기가스 응축 후 CO2
를 바로 포집하는 방법이다. 연소후 처리기술은

필터나 흡착제를 이용하여 CO2를 제거하는 기

술이다 [2].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 CO2 회피비용은 연소

전, 중, 후 처리기술적용 시 각각 US$60/ton-C

O2, US$68/ton-CO2, US$95/ton-CO2이고 이를

발전비용으로 환산하였을 때 각각 US$150/MW,

US$140/MW, US$151/MW로 알려져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연료하였을 때 순산소 화염 특성을 연구하였다.

. 그림 1. 슬롯형 연소기에서 산화제 온도(TOx)

및 속도(uOx) 변화에 따른 화염길이(L/dF) 변화

그림 1은 슬롯형 연소기에서 산화제 예열온도

(TOx)를 300~500 K로 변화하였을 때 화염길이와

유속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연료 분사기

출구너비(dF)로 나누어 무차원한 메탄-산소 확

산화염길이(L/dF)는 산소-연료 분사기 출구속도

비(uOx/uF)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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